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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물가안정책임관, 
현장에서 수산물 가격·민생 안정 직접 지휘
- 박성훈 해수부 차관, 이마트 세종점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코리아 

수산페스타(11. 2.~26.)｣ 진행 상황과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등 점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6일(목) 오후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

하여 수산물 수급과 가격과 ｢코리아수산페스타｣ 할인행사 상황을 둘러보고 

소비자 체감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2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된 박 차관은 현장에서 “해양

수산부는 첫째도, 둘째도 물가·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물가

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천일염 

가격이 11월 10일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되었는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공급 상황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진 생산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고등어, 오징어도 

정부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 공급 확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안정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금 준비 중인 다양한 업계 지원대책도 즉시 시행하여 

극심한 생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업계도 함께 잘 살피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1월 6일부터 고등어 할당

관세(관세 10→0%) 1만 톤 시행, △11월 16일부터 정부비축 오징어(1,005톤)·
명태(3,000톤) 추가 방출, △11월 2일부터 시중 가격 대비 1/3 수준(1만 원

/10kg 기준)으로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1만 톤 방출,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 할인행사(최대 60%) 진행, △11월 20일
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할인 발행 등 혁신적인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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